
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의 

차기감독 선정에 관한 입장

우리의 팀 경남FC(이하 경남)는 2005년 도민의 힘으로 탄생하였습니다.

 

다른 여타 프로축구팀과는 다르게 우리의 팀 경남은 3만 7천여명의 도민과 

도내 기업들의 정성을 모아 만들어진 경남 도민이 주인인 구단입니다.

그동안 경남은 2006년 컵대회 3위, 2007년 K리그 4위, 2009년 FA컵 준우

승 등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며 경남 도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, 금전

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노력과 단결로 비록 가난하지만 재벌들의 구단을 

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.

현재는 K리그 15라운드가 진행된 상황에 우승 가시권에 있는 등, 도민구단

의 최초 우승팀이라는 명예를 위하여 기적과 같이 대기업 구단들과 힘겹게 

싸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 달간 조광래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 취임, 겸직 

포기 등 구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선수단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.

심지어 오늘은 새로 취임한 구단주가 차기 감독을 내정하였으며, 금일 대

표이사등과 도지사님의 면담이 예정되어있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.

 

2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온 전술과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현 선수들에게는 

김귀화 코치의 감독대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짐에 따라 우리 경남

FC 서포터즈 연합회는 김귀화 감독대행 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

 

김귀화 감독 대행과  선수단이 어떠한 외풍에도 동요되지 않고 우리가 함



께 가야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올 시즌 종료 시 까지 차기 감독에 대한 언급

을 일제히 삼가 할 것을 김두관 구단주 및 이하 구단 관계자들에게 강력하

게 요구하는 바입니다.

또한, 가장 민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우리 구단에 정치적 

의사결정에 의하여 감독의 자리가 정해지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좌시할 수 

없기에 우리는 구단주, 대표이사, 구단 프론트, 감독, 코칭스텝, 선수대표, 서

포터즈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.

감독교체의 영향은 작년 아시아 챔피언이었던 포항의 감독교체로 인한 현

재의 초라한 행보에서와 같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, 우리 선수들과 

팬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입니다.

선거 후 경상남도의 정권변경에 동요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

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

이제 우리는 각급 관련인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

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.

 

우리의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선거 승리의 전유물이 아니며, 개인의 소유

가 아닌 도민의 소유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남FC가 만들어 가는 유스 시스템 등 미래의 목표들이 점차적으로 이뤄

나갈 수 있고,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경남FC는 도민이 주인이라는 

인식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

 

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 회장 박성진


